
























  *  지은이│고야스 노부쿠니(子安宣邦)  1933년생. 가나가와현 출신. 도쿄대학 졸업. 오사카대학 명예교수. 전공은 일본
사상사론. 담론에 대한 고고학적 방법론에 영향을 받아 모토오리 노리나가, 오규 소라이(荻生徂徠, 1666~1728), 히라타 
아쓰타네(平田篤胤, 1776∼1843), 후쿠자와 유키치 등에 관한 사상사적 검토를 행해 왔고, 근래에는 야스쿠니신사문제
와 중일관계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등 폭넓은 사상사적 논의를 행하고 있다. 저서에 『「事件」としての徂徠学』, 
『本居宣長』, 『漢字論 — 不可避の他者』, 『方法としての江戸 — 日本思想史と批判的視座』, 『「アジア」はどう語られて
きたか — 近代日本のオリエンタリズム』(이승연 옮김, 『동아 대동아 동아시아』, 역사비평사, 2003), 『国家と祭祀』(김석
근 옮김, 『일본의 야스쿠니, 야스쿠니의 일본』, 산해, 2005), 『福沢諭吉「文明論之概略」精読』(김석근 옮김, 『후쿠자와 유
키치의 ‘문명론의 개략’을 정밀하게 읽는다』, 역사비평사, 2007), 『日本ナショナリズムの解読』(송석원 옮김, 『일본 내셔
널리즘 해부』, 그린비, 2011)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. 지은이의 홈페이지는 http://homepage1.nifty.com/koyasu/
1) 모토오리 노리나가는 에도시대의 국학자, 문헌학자, 의사. 자택 스즈노야(鈴屋)에서 문인들을 모아 강의하여 스즈노야노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2) 야마자키 안사이는 에도시대 초기의 주자학자이자 신도가이다. 인간의 마음(心神)은 곧 천신(天神)과 동일한 근원을 갖
기에 동일하다는 사상을 폈고, 이에 근거하여 자신의 심신을 자택의 사당에 모셨다. 신사의 명칭은 스이카신사(垂加神
社)이다. —	옮긴이
3) 나의 노리나가 해석에 관해서는 『모토오리 노리나가』(『本居宣長』, 岩波現代文庫, 2001)와 『노리나가학 강의』(『宣長学講
義』, 東京 : 岩波書店, 2006)를 참조.
4) 『한자론 —	피할 수 없는 타자』(『漢字論 —	不可避の他者』, 東京 : 岩波書店, 2003)를 참조.


























5) 와분은 와고(和語)를 주로 하여, 특히 히라가나로 쓰여진 문장. 헤이안(平安)시대의 와카(和歌), 모노가타리(物語), 일기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6) 子安宣邦, 『福沢諭吉「文明論之概略」精読』(東京 : 岩波現代文庫, 2005)를 참조.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7) 국제적 관계, 동서의 문명론적 관계 속에서의 근대 일본의 민족주의적 국가 성립은 지극히 언어론적인 문제이기도 하다.
8) 메이지시대에 오쓰키 후미히코(大槻文彦, 1847~1928)가 편집한 일본어사전으로서, 일본 최초의 근대적 일본어사전이
다.—	옮긴이
9) ‘동아’라는 지역개념의 성립에 관해서는 「昭和日本 ‘東亜’の概念」(『‘アジア’はどう語られてきたか』, 東京 : 藤原書店, 
2003)을 참조하라.
일본 지식인과 중국 문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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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) 纐纈厚, 『日本は支那をみくびりたり—日中戦争とは何だったのか』, 東京 : 同時代社, 2009.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수속이 취해진 것은 1936년 11월이다. 주재자는 고토 류노스케(後藤隆之助, 1888~1984)였다.—	옮긴이
12) 이것을 당시의 중국정세론이나 동아공동체론 속에서 분명히 지적했던 것이 바로 오자키 호쓰미였다.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13) 信太正三, 『私の戦争体験記』, 東京 : 理想社, 1968.
























14) 나는 이 합의가 있어야 중일 간의 본질적인 우호관계가 성립된다고 생각한다.
15) 2010년 10월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류샤오보(劉曉波, 1955~ )를 비롯하여 중국에서의 공민적 권리를 요구하는 인사들
에 대한 중국의 공산당정부의 탄압에 일본정부는 전혀 항의하지 않는다. 정부만이 아니다. 일본의 대다수 지식인과 연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16) 내가 쇼와이데올로기연구회에서 발표하고 잡지 『현대사상』(現代思想)에 연재(2011. 9~ )하고 있는 「중국론을 읽는다」
(中国論を読む)는 이런 인물들의 족적을 밝혀 내는 작업이기도 하다.






















17) ‘탈아입구’(脫亞入欧)가 문명화된 근대 일본의 핵심축이라고 한다면 다케우치 요시미의 ‘중국주의’는 이에 대항하는 이
단적 축을 구성한다. ‘그 어떤 것도 아닌 일본’이라는 자기부정적인 낭만파적 반어의 속성을 지닌 다케우치의 ‘중국주의’
적 비판은 전후 50년대 전반에 걸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했다. 『‘近代の超克’とは何か』(東京 : 靑土社, 2008) 참조.
 *  이 글의 원문은 일본어로 작성되었으며 김인수(서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, 서울대 일본연구소 HK연구보조원)가 번역
하였다.
